
■ 우리나라 실질임금은 2008년 1/4분기 이후 2013년 3/4분기까지 정체상태(<표> 참조)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조정한 실질임금은 2007~2012년의 5년 동안 2.3% 하락
•반면, 1997~2002년과 2002~2007년 동안 실질임금은 각각 19.4% 및 17.6% 증가했었음.
•기간별 소비자물가 상승은 별 차이가 없었던 반면 명목 임금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
기를 계기로 위기 이전 5년간 상승률(36.1%)의 1/3수준(12.4%)으로 급락한 결과 실질
임금의 정체가 나타남. 

■ 실질노동생산성(=실질GDP/전체근로자수)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의 5년간 9.8% 증가 

• 1997~2002년의 5년과 2002~2007년의 5년 동안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21.0% 및 17.4%로서 같은 기간 중 실질임금 증가율 19.4% 및 17.6%와 거의 비슷했음
(<표>참조).

■ 실질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은 서로 비슷하게 움직여오다가 2008년을 계기로 양자(兩者)의 괴

리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임금(賃金)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경기부진을 겪으면서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실질임금

하락현상이 관찰됨. 

•OECD 국가 중 자료가 가용(可用)한 28개 국가 가운데 2007년에 비해 2012년(또는
2011년)의 실질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하락한 나라는 모두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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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질임금은 2008년 1/4분기 이후 2013년 3/4분기까지 계속 정체 상태임. 데이터가 가용(可用)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1인당 GDP가 전세계 40위 이내이며 PIIGS 국가가 아닌 18개국의 실질임금을 비교

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보다 실질임금이 더 많이 하락한 나라는 영국, 일본, 이스라엘 3개

국뿐임. 이 기간 중 실질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임금 없는 성장”이 국

제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997~2002 2002~2007 2007~2012

명목임금 상승률 40.2(7.0) 36.1(6.4) 12.4(2.4)

소비자물가 상승률 17.5(3.3) 15.8(3.0) 14.5(2.7)

실질임금 상승률 19.4(3.6) 17.6(3.3) △2.3(△0.5)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 21.0(3.9) 17.4(3.3) 9.8(1.9)

<표> 명목임금, 소비자물가, 실질임금 및 실질노동생산성 5년 단위 상승률 
(단위 : %, 괄호안은 연율(年率)임)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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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실질임금은 OECD 기준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값임.
• 2007년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2012년 실질임금은 99.5였으며 오스트리아
(99.2), 아일랜드(98.2), 일본(98.0), 체코(96.9), 포르투갈(95.8), 이탈리아(95.2), 영
국(95.0), 에스토니아(93.5), 이스라엘(90.6), 헝가리(86.2), 그리스(83.5) 등이 우리보
다 실질임금이 더 하락

■ 그런데 상기 28개국 가운데 PIIGS 국가들과 1인당 GDP가 세계 40위권1) 밖인 나라들을 제외하

면 18개국이 남음.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5개국은 이 기간 중 극심한 재정 및
경제위기를 겪은 PIIGS 국가들이며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은 OECD 회원국이긴 하나 1인당 GDP가 세계 40위권 밖임.

■ 이렇게 추려진 비교대상 18개국 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 상승속도가 우리보다 부

진했던 나라는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3개국에 불과(<그림 1> 참조)하여 우리는 15위를 기록 

■ 반면, 2007~2012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실질노동생산성(=실질GDP/취업자수)은 비교대상 18

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임금 없는 성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극심한 경

제위기를 겪었던 PIIGS 국가들을 제외하면 1인당 GDP가 세계 40위권 이내인 국가들 가운데

서는 우리나라의 “임금 없는 성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실질노동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 증가속도는 가장 느린 편으로
양자의 격차가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의미임. 

■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맞추어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 KIF

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April 2014)를 사용하여 2013년 현재 달러기준 1인당 GDP를 비교함. 

주 : 달러기준 1인당 국민소득 세계 40위 이상인 OECD 국가 중 PIIGS 국가 제외

자료 : OECD

<그림 1> 국가별 실질임금 추이 <그림 2> 국가별 실질노동생산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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